
석유의존도, 12년만에 50% 아래로
석유협회- 석유공사 , 1990년 이후 처음 … LNG 소비는 꾸준히 증가

석유의존도가 12년만에 처음으로 50% 아래로 떨어졌다.

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, 2002년 국내에서 소비된 에너지 중 석유가 차지한 비중은 49.4%로,

1990년 국내 석유에너지 의존도가 50%를 넘어선 이래 12년만에 처음으로 50%선 이하로 떨어졌다.

총 에너지소비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탈석유화 에너지 정책에 의해 차츰 낮아지다가 1990년

대 들어 다시 높아져 1994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,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낮아지기 시작해 2002년 12년

만에 처음으로 50% 아래로 떨어졌다.

에너지 의존도는 석유에 이어 석탄 23.6%, 원자력 14.7%, 액화천연가스(LNG) 10.4%, 수력 0.7%, 기타 1.2%

등이었다.

국내 석유의존도는 1994년 62.9%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995년 62.5%, 1996년 60.5%, 1997년 60.4%, 1998

년 54.6%, 1999년 53.6%, 2000년 52%, 2001년 50.8% 등으로 계속 낮아져왔다.

반면, 1985년까지 소비가 전혀 없던 LNG는 꾸준히 소비가 늘어 1998년 8.3%, 1999년 9.3%, 2001년 10.5%,

2002년 10.4% 등으로 발전용과 난방용 등에서 상당 부분 석유가 차지하던 자리를 잠식했다.

한편, 2002년 석유소비량은 산업 부문이 56%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·상업 21.1%, 수송 21%, 기타 1.9% 등

이었다.

석유에 대한 의존도 감소는 에너지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파악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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